설(舊正) 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1) 

          
묵   상-----------------------------------------------인도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백성이라 야곱은 택하신 기업이로다(신 32:7,9) 

  (기원-설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한해를 보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명절에 먼저 천국에 가신 선친들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모인 온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   송--------------------28장------------------------다같이 

         
성시교독-----------------------------------------------다같이 

   인도자 :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족들 :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인도자 :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가족들 : 네 부모를 공경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인도자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족들 :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고백------------------사도신경-----------------------다같이 

  
찬   송---------------------305장----------------------다같이 

성경말씀----------------창49:22/50:22-26-----------------다같이 


제    목----------------풍성한 열매의 삶-------------------인도자 

  
찬    송-------------------432장------------------------다같이 

주  기  도  문(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별지- 

풍성한 열매의 삶(창49:22/50:22-26) 

요셉은 인간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영원한 것을 위해 인생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창49:22에 압축되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1)우선/요셉은 그 인생의 뿌리가 튼실하게 내려졌습니다. 
렘17:8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요셉의 삶의 뿌리는 애굽의 호화찬란한 문화에 빠지거나 그것을 누리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자기후손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명예와 권세 속에 있었지만 그런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영원한 것을 늘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고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도 보이는 삶에만 치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에 집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에 삶의 중심을 두면서 영적 뿌리가 튼실히 세워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2)줄기가 든든히 세워지고 뿌리의 진액이 공급되게 됩니다.(50:24) 

여기서 말하는 줄기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끝까지 권고하신다는 것입니다.(I will surely take care of you)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며 붙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분의 권고하심만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끝가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줄기가 뻗어서 뿌리의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보다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권고하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49:22) 

이는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말하는데,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관계들을 통해 철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과 이웃에게 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의 약점을 형통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또 보디발의 집과 그의 아내의 유혹과 바로의 호화스럽고 권세 있는 궁중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신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거룩함으로 끝까지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자손에게까지 물려주었는데 이는 영적 생활의 최후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는 정직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에 혹은 내가 속한 영역에서 신앙적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준 삶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영적 뿌리가 튼실하게 세워지고 줄기가 무성하게 뻗쳐 뿌리의 진액을 언제나 공급받고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교회 경조부 제공- 

